
Ⅰ. 서  론

분류(Classification)는 주어진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 나누는 문제를 의미한다. 레이블
을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하는 지도학
습(Supervised Learning)에서 주로 해결하려는 문제
이지만 최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
의 양이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지도학습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 corresponding author

다. 지도학습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라벨링의 어려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벨링
은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서둘러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
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어려움이 따른
다. 또한, 이안 굿펠로우, 요슈아 벤지오, 에런 쿠
빌이 저술한 ‘Deep Learaing’이라는 도서에는 카테
고리 당 100만 장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인간의 
성능에 필적한 성능을 보인다고 저술되어 있다[1]. 
그러므로 다량의 데이터가 생성되지만 일일이 레
이블을 달기 힘든 요즘 점점 지도학습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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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가 축적되는 속도와 크기가 증가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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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데 무리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라벨링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AN을 이용하여 입력 이미
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을 하는 데 사용을 하여 입력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the speed and size of data accumulation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network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lassifying these data. One of the difficulties is the difficulty of labeling. Labeling is usually done 
by people,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everyone to understand the data in the same way and it is very difficult to label 
them on the same bas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implemented GAN to generate new image based on input 
image and to learn input data indirectly by using it for learning. This suggests that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can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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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 생겼다[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하여 입력값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
터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양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Ⅱ.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은 랜덤으로 생성하였던 노이즈
를 입력 값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여 입력값과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입력받은 이미지를 코드 
값으로 변경하는 일을 진행한다. 노이즈 생성기는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노이즈를 생성해낸
다. 네트워크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생성자 네
트워크와 판별자 네트워크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신경망을 따로 구축하였
다. 생성자 네트워크는 노이즈를 입력받아 이미지
를 생성하는 일을 수행하고 판별자 네트워크는 생
성자와 대립하면서 생성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검
증한다.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생성된 
이미 판별 값을 주 출력 단계에서는 코드로 이루
어진 이미지를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진
행한다.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노이즈는 랜덤으
로 생성하고 생성자는 이를 재배치하여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노이즈 컨트롤은 랜덤으로 생성하는 

노이즈를 실제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노이즈를 생성하기 때문에 노
이즈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미지
와 유사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 노이즈 컨트롤
을 사용하면 생성하려는 이미지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는 노이즈 컨트롤의 순서도를 나타
낸 그림이다.

그림 2. 노이즈 컨트롤 흐름도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를 판별을 하는데 이 때, 
이미지를 기본 노이즈로 사용한다. 그 후 노이즈에 
-(1-판별 값)~(1-판별 값)을 더한다. 판별 값을 더하
는 이유는 원형 이미지에서 변형을 진행할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판별 값이 0.8 이
라면 남은 0.2를 변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
정을 하였다. 또한, 생성자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음수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로 노이즈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부호
를 없애서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Ⅲ. 결  론

최근 데이터의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으나 
이를 전부 라벨링을 하기에는 어렵다. 라벨링은 보
통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방
식으로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데 무리가 있어 동일
한 기준으로 라벨링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많은 어려움 
생겼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AN을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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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사용을 하여 입력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
습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 생성된 이
미지보다 사람이 일일히 라벨링을 하여 학습을 진
행하는 방법이 정확도가 더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효율성
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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